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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 VIP프리뷰를 시작으로 아트부산의 일곱 번째 막이 
오른다. 아트부산2018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올해는 16개국 
162개 갤러리가 부스를 꾸린다. 지난해 17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한 것에 비해 다소 주춤한 숫자지만 상반기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라는 점에는 이변이 없다. 아트부산은 올해 다른 
페어와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갤러리들을 집중 소개한다고 밝혔다. 갤러리신라 갤러리EM 
갤러리2 스튜디오콘크리트 아뜰리에아키 아트소향 갤러리소소 
갤러리메이 갤러리토스트 등이 이에 속한다. 기획력을 앞세운 
젊은 갤러리들의 활약이 아트부산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해외 갤러리 참여 명단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처음 
아트부산을 찾는 해외 갤러리는 총 18곳. 베이징의 
플랫폼차이나컨템포러리아트인스티튜트, 탕컨템포러리아트, 
통갤러리+프로젝트, 마닐라의 더드로잉룸, 싱가포르의 
여오워크샵 등 아트바젤홍콩이나 상하이의 웨스트번드, 
ART021아트페어 참여한 바 있지만 국내에는 처음 진출하는 
갤러리들이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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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드 마틴 <Work No.2852> 410GSM 서머싯 방사 백서에 26가지 컬러 

스크린프린트 40×35cm 2017_런던 더컬렉터스갤러리 출품작

특히 올해는 동남아시아와 중화권 갤러리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쿠알라룸푸르의 G13갤러리, 아트위미컨템포러리갤러리, 방콕의 
아츠디시암, 싱가포르의 프리미엄페이지스콜렉티브, 광저우의 
파이-디멘션 등 동남아시아 4개국 10개 갤러리를 포함해 중화권 
8개 갤러리가 한국의 컬렉터를 겨냥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명 
작가의 에디션 작품을 소개하는 런던의 더컬렉터스와 스트리트 
아트 작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파리의 브루지에-히가이갤러리 등 
특화된 장르의 전문 갤러리 부스도 기대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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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춘모 <Beam Sculpture 2> 방수천에 오일 123×143×6cm 
2016_인도파인아트 출품작

아트부산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설립 5년 미만의 갤러리 
후원 프로그램 <S-부스> 섹션 역시 젊음의 활기를 더할 예정. 
40세 이하의 작가 개인전으로 꾸려지는 이 섹션에는 갤러리 
이리텀도쿄의 리진(LIZIN), 휘슬의 박민하, 쿠알라룸푸르의 
브이아트스페이스의 갈야 포포바 등 6개의 갤러리와 소속작가가 
참여한다. 행사 1회 때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지역작가 특별전 
<아트 악센트>도 또 하나의 볼거리.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로, 올해는 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호티아트센터의 소속작가 7명을 소개한다. 또한 
유럽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은선의 조각전과 
지난해 <프로젝트 아트부산>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현엽의 
미디어작품전이 전시의 풍성함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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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구오 바텔레미 <Road to Exile> 가변크기 2013_우손갤러리 출품작

컬렉터뿐 아니라 일반 관객 모두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한 
올해의 전략은 무엇일까? 아트부산은 지난해 좋은 반응을 
이끌었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토크 및 세미나 프로그램을 올해도 
이어나가며 페어장을 찾는 관객에게 미술시장의 생생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문을 열어 부산의 명소로 
자리잡은 아난티코브의 독립서점 ‘이터널저니’와 함께 북토크 
형식의 강연 프로그램도 첫선을 보인다. 지역 아트페어로서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를 넘나들며 꾸준히 성장해온 아트부산. 
올해 아트부산에 펼쳐질 젊음의 향연이 국내 미술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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